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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act that substances derived from plants have beneficial 
effects on our health is well established through large-scale epidemiological 
studies, preclinical researches, and clinical trials. These plant substances 
are known to show beneficial effects related to almost all health issues, 
including anti-inflammation, anti-cancer, anti-obesity, anti-diabetes, 
anti-dementia, anti-aging, and anti-viral properties. However, the exact 
causes and mechanisms by which plant-based diets or medicines commonly 
exhibit beneficial effects on human health remain unclear.
Currently, about 50% of the pharmaceutical market is based on substances 
obtained from natural products, highlighting their importance in drug 
development. Interest in and research on the health-promoting effects of 
such plants have been ongoing for over a century in both the 
pharmaceutical and food sectors, but specific substances responsible for 
these universal health benefits have yet to be identified. This paper will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flavonoids and chlorophyll derivatives, 
which are present in almost all plants, including seaweeds, focusing on 
their1) anti-inflammatory and anti-cancer activities. Additionally, we 
summarize various plant extracts that down-regulate Transforming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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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beta Activated Kinase 1 (TAK1), a signaling molecule that plays a 
crucial role in inflammation and cancer cell survival. And we suggested 
this TAK1 down-regulating activity as one of mechanism for the general 
health beneficial effect of plant-based diet and medicine. 

요약: 식물에서 유래된 물질들이 우리의 건강에 유익한 효과를 갖는다는 사실은 대규
모 역학조사와 전임상, 그리고 임상실험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 여기에는 항염, 항
암, 항비만, 항당뇨, 항치매, 항노화, 항바이러스 등 거의 모든 건강문제와 관련하여 
유익한 효과를 보이는 것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식물성 식품이나 건강보조 성분들이 
왜 이렇게 공통적으로 우리 인간의 건강에 유익한 효과를 보이는지 정확한 원인과 기
전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제약 시장의 약 50%가 천연물에서 얻어지는 물질을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을 정
도로 의약품의 개발에 중요한 재료로 이용되고 있다. 제약이나 식품분야에서도 이미 
100여 년 전부터 이런 식물의 건강증진효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해 왔지만 아직 
어느 물질에 의해 이런 보편적인 건강증진효과가 나타나는 것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조류를 포함한 거의 모든 식물들에 존재하는 플라보노이드
(flavonoid)와 클로로필(chlorophyll) 유도체들의 항염, 항암 활성을 중심으로 이들의 
관련성을 알아볼 것이다. 또한 각종 식물 추출물이 갖는 염증반응과 암 발생에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는 Transforming growth factor-beta Activated Kinase1 
(TAK1)을 감소시키는 활성을 정리하였고, 이를 식물성 식의약품이 보여주는 일반적인 
건강증진효과의 기전 중 하나로 제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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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식물성 식약품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의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단순히 경험에서 오는 과학적인 역학조사와 임상연구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
는게 사실이다(Szabo 등, 2022). 나이가 들면서 자연히 발생하는 건강문제들은 만성
염증과 관계가 많다. 염증이 지속되면 노화가 촉진되고 당뇨, 심혈관계질환의 발병율
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Willerson & Ridker, 2004). 또한 특정 암의 발
생과도 연관되어 있음이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다(Balkwilll and Mantovani,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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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 아니라 치매와 같은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Kinderlehrer, 2024). 
식물성 식의약품이 이런 염증을 완화하고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여러 문헌
에서 입증되었고 실제로 항염치료제가 식물성 물질을 기반으로 제조되었다. 또 한 가
지 식물성 식의약품이 갖는 일반적인 건강증진효과로 암 발생의 감소와 치료효과를 
들 수 있다. 물론 암 치료 효과에 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초기나 예방 차원에서
의 효과는 역학조사를 통해 확실시 된다(Anand 등, 2008). 이런 일반적인 효과는 식
물에서 유래된 여러 항암물질과는 성격이 다르다. 즉, 식물들이 가진 공통적인 건강증
진효과(health beneficial effects)는 이런 특수한 성분의 특수한 효과와는 별개로 생
각된다. 식물유래 식약품이 보여주는 가장 일반적인 활성은 항염과 항암이라고 볼 수 
있다. 만성염증은 어쩌면 모든 퇴행성 질환의 원인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건강에 문제
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암이나 노화에 대한 식물기반 식약성분의 효과가 항염효
과에 따른 것일 수도 있지만, 이는 너무 단순화 시킨 생각이다(Dacrema 등, 2022). 
연구자들은 이런 넓은 범위의 건강에 혜택을 주는 효과는 아마도 어느 특정 식물에만 
존재하는 물질이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식물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에 기인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현재 식물에 공통적으로 많이 존재하는 물질들 중 이런 항
염, 항암효과와 관계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물질 중, 플라보노이드(FL)와 클로로필
(CHL) 유도체를 중심으로 식물유래 식약품의 공통적인 건강증진효과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식물추출물들이 염증과 암세포 생존에 중요한 세포내 신호 
전달물질인 TAK1을 감소시키는 활성을 정리하였다. 이런 유효성분들과 작용기전을 
찾아 밝히는 것이 우리의 식습관을 돌아보고 이런 식물유래 식품이나 건강보조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판단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줄 것으로 생각된다. 

2. 본론 

식물에서 발견되는 보편적 건강증진 물질들
식물체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물질로는 우선 10,000여 가지의 다양한 물질이 속한 
폴리페놀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에는 페놀 유도체,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 
리그난 등이 속한다. 폴리페놀이 갖는 항산화 활성이 식물이 갖는 항염, 항노화, 항암
효과를 설명해주는 가장 간단한 가설이라고 할 수 있다. 항염, 항노화가 항산화 활성
에 의해 유도된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입증되어 있다(Leri 등, 2020). 특히 Nrf2와 NF
-κB에 대한 영향이 이런 활성의 원인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런 항염, 항노화 효과
가 절대적으로 항산화 효과에 기인한 것이라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페놀고리를 갖는 
물질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항염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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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효과와는 다른 항염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있고(Bouhlali 등, 2020), 항염효과 중에
는 단순한 항산화 효과 외에도 다른 기전이 있는 것도 알려져 있다(Corsi 등, 2023). 
특히 항암효과는 항산화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즉, 강력한 항산화 물질
인 비타민 E, 비타민 C 등 일부 항산화물질들에 대해서는 항암효과가 없다는 역학조
사 결과들도 나와 있다(Lippman et al 등, 2009; Al-Shukri 등, 2024). 즉, 항염, 
항암 모두 단순한 항산화 효과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물질들 중 거의 모든 식물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며 항산화 효과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항염, 항암 효과를 보이는 물질을 조사하여 식물성 식의약품이 보여주는 건강
증진 효과의 원인을 추적하고자 한다. 현재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물질로는 플라보노
이드와 클로로필이 유력한 것으로 사료된다. 

(1) 플라보노이드 Flavonoid(FL)
많은 학자들이 폴리페놀 중에도 우선 플라보노이드(flavonoid, FL)를 유효성분으로 
제시하고 있다. FL은 대부분의 식물에 존재하며 다양한 유도체들이 공통적으로 보여
주는 항염효과는 식물이 갖는 유용한 효과를 설명하기에 적합하다(Knekt 등, 2002). 
또한 이들은 소화흡수를 통해 다량이 흡수될 수 있으며 다양한 생물학적 활성을 갖는 
것이 알려지고 있다(Middleton  등,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L 중 가장 많이 
발견되는 물질들을 중심으로 작용 기전과 예상되는 건강 증진효과를 알아볼 것이다. 
현재까지 대략 4000여 가지의 구조적으로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FL이 식물에서 발견
되었다. 관속 식물 전체에서 발견되는 FL은 나무에 단풍이들 때 색을 나타내는 물질
이며 씨앗이나 과일, 차와 와인 등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 구조적으로는 3개의 고
리 구조로 이루어진 약 400 Da정도의 작은 분자이다. 기본 구조는 2개의 페놀고리가 
pyran 이나 pyrone 고리로 연결된 구조를 말한다(Figure 1). 미국인을 기준으로 할 
때 매일 300 mg 정도의 flavonoid를 섭취한다고 알려져 있고(Bai 등, 2013), 가장 
많이 섭취하는 FL은 quercetin, catechin 등으로 알려져 있다. FL은 모든 식물성 식
품에 포함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차를 통해 가장 많이 흡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Figure 1. Basic structure of flavonoid and the structure of querce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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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의 항염효과는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있다(Middleton  등, 2000). Apigenin의 경
우 각종 염증관련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하고 면역세포들의 활성화를 막아 만성 
대장염증(chronic inflammatory bowel disease)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Hoensch and Weigmann, 2018). 이 경우 핵 내 aryl hydrocarbon receptor에 
작용하여 방어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FL의 항염효과와 구조적 특성을 비교하여 cyclooxygenase-2의 발현을 저해하는 활
성이 A-ring의 7번 OH-기, C-ring의 C2-C3 이중결합과 4-oxo group, 그리고 
B-ring의 C3’, C4’에 위치한 –OH 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
다(Figure 1 참고; Shamsudin 등, 2022). 하지만 이들의 작용기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통계적인 사실에 불과한 실정이다. 여기에 더해 lipoxygenase의 효소활
성을 억제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으나 역시 마찬가지로 정확한 기전을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어쩌면 이들이 갖는 공통적인 항산화효과에 기인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암의 예방과 치료법 등에 대한 연구 결과는 사회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사람
들의 관심을 받는 민간요법이나 한의학 치료는 경우에 따라 효과를 보이지만 유효성
분이나 치료법의 과학적인 표준화 기준을 갖지 못해 건강보험에 편입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식물에 존재하는 여러 물질들에 대한 항암효과
가 연구되어 왔고, 특히 FL이 암세포의 생장을 억제하고 예방한다는 사실은 오래전부
터 역학조사와 임상연구를 통해 많이 알려져 왔다(Abotaleb 등, 2019; 
Kopustinskiene  등, 2020). 대체로 암에 대한 치료효과는 아폽토시스(apoptosis)를 
증가시키거나 proteasome 억제, nuclear factor 억제, 분화유도, 세포분열 차단, 수
용체 차단, 암유발효소 저해 등의 기전이 알려져 있다(Wang 등, 2018). 하지만 수 
많은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FL계통의 어떤 성분도 공식적인 항암치료제로 인
정받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어쩌면 FL이 갖는 항산화효과와 항염효과에 의해 암의 
발생을 억제하고 진행을 막는 간접적인 효과일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Kopustinskiene, 2020). 하지만 quercetin의 경우 대장암세포의 세포분열을 막고 
아폽토시스를 증가시키며 여러 기전을 통해 전이와 혈관생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Darband 등, 2018), luteolin의 경우도 간세포의 아폽토시스를 유도하고 
세포분열을 차단하며 microRNA-6809-5p의 발현을 조절하여 세포분열을 억제한다는 
보고가 있다(Yang 등, 2019). 이밖에도 kaempferol, myricetin 등이 항암효과를 갖
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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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클로로필 Chlorophyll (CHL)
대부분의 식물들 그리고 해조류에 이르기 까지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이 클로로필
(chlorophyll, CHL)이다. CHL의 기능은 당연히 광합성에서 빛을 수획하는 기능이다. 
그런데 이 CHL이 동물에게도 여러 가지 유익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Ferruzzi & Blakeslee, 2007). 항산화, 항돌연변이, 항유전독성, 항암, 그리고 항비만 
효과들을 보여준다. 하지만 식물에서 CHL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잎이나 과일의 껍질
은 흔히 쓰레기로 취급되어 버려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렇게 버려지고 있는 CHL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그 기전을 연구하여 유용성을 학문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CHL은 식물은 물론 해조류, 일부 박테리아에서 발견되며 광합성에서 에너지를 흡수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CHL은 공통적으로 질소를 포함한 pyrrole group 4개
로 구성된 chlorin ring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가장 흔히 발견되는 종류는 클로로필 
a(CHL a)이다(Figure 2). 가운데 Mg2+ 이온이 붙어 있고 isoprenoid로부터 만들어
진 phytol 꼬리가 붙어 있다. 이 분자는 430과 662 nm의 빛을 잘 흡수하여 광합성
에 에너지를 제공한다. 
일찍이 많은 연구자들이 식품에 함유된 CHL의 건강 보조 효과에 대해 관심을 갖고는 
있었지만 이들의 미미한 흡수율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연구가 많
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간혹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었지만 극히 드
물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근래들어 이들의 효능과 암예방 효과 등에 대해 새로운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재조명 되고 있다(Subramoniam  등, 2012).

Figure 2. Structure of CHL (a and b) and Schematic drawing for its conver
sion pathways to pheophorbide (Martins 등,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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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은 사실 우리 몸에 잘 흡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CHL이 소화계
를 지나면서 화학적 변형을 거치게 되고 잘 흡수되는 형태로 바뀐 경우가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chlorophyllide, pheophytin, pheophorbide A로 산성환경과 다양
한 분해효소 그리고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이루어지면서 소화과정에서 형성되는 
micelle에 포함되거나 다른 운반 단백질을 통해 소화계를 통과할 수 있게 된다
(Figure 2; Hayes and Ferruzzi, 2020). 또한 식품으로 섭취할 때 거치는 조리과정
에 의해서 흡수율이 달라질 수 있고 같이 복용하는 음식이나 첨가성분에 의해서도 흡
수율이 달라질 수 있다(Chen and Roca, 2018). 결론적으로는 적절한 양을 섭취할 
경우 우리 몸에 충분한 양의 CHL 또는 유도체 성분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 동안 알려진 CHL의 건강에 미치는 효과는 사실 이러한 흡수 유도체들에 
의해 나타났을 것이다. CHL 유도체의 생물학적 활성은 주로 chlorophyllide의 Cu2+ 
또는 Zn2+ 결합체, pheophytin, 그리고 pheophorbide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지난 연구에서 항염, 항암, 항비만, 항당뇨, 항우울증 등 다양한 활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들이 어떤 기전으로 이런 효과를 갖는 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대체로 CHL의 효과는 특히 항암작용에서 많이 발견된다. 특히 CHL의 유
도체들이 강력한 항암효과를 보이지만 그 작용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밝혀
진 바가 없다. 예를 들면 발암물질의 흡수저해 또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의 영향, 
또는 세포내 신호전달 경로의 조절 등을 원인으로 지목한 논문들이 있다(Nagini, 
2015).  

(3) 식물추출물들이 세포내 신호전달 과정에 미치는 영향
대표적인 FL이라고 할 수 있는 quercetin, apigenin, luteolin, 그리고 kaempferol
의 경우 항염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NF-κB와 JNK 신호를 차단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Budhraja 등, 2011; Nisar 등, 2023). NF-κB는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주요 
세포내 신호전달 요소이고 또한 암세포의 생존신호에도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NF-κB의 억제나 활성화만으로 특정한 효과를 유도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이
는 NF-κB가 너무 많은 생리현상에 관계하기 때문이며 아직 특정 활성에 따라 세부적
으로 어떻게 다르게 조절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NF-κB와 
함께 조절되는 다른 신호전달과정이 무엇인가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들을 내는 것으
로 사료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주요 항염, 항암 효과를 보이는 FL의 효과는 N
F-κB와 JNK의 동시적인 억제를 보인다. NF-κB와 JNK는 상호 관계는 잘 알려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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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으나 이들을 공통적으로 조절하는 세포내 신호전달 분자로 Transforming 
growth factor-beta Activated Kinase1(TAK1)가 알려져 있다(Figure 3). 따라서 이 
TAK1에 작용하는지 우선 알아보는 것이 항염, 항암의 기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
서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Min 등(2013)은 사막식물인 Larrea tridentata에서 
추출된 nordihydroguaiaretic acid(NDGA)가 TAK1의 세포내 잔존량을 크게 감소시
킨다는 사실을 보고하였고, 이를 기초로 다른 식물체에도 TAK1의 양을 감소시키는 
물질의 존재를 알아보는 실험이 진행되었다.

Figure 3. Activation of TAK1 signaling pathways by various 
receptors.

TAK1은 1995년 Yamaguchi 등(1995)에 의해 처음 알려진 MAPKKK의 하나로 이어
진 연구에서 TGF-beta의 신호 전달은 물론 염증반응과 암의 진행에 있어서도 그 중
요성이 알려지고 있다(Figure 3). 즉, TGF-BR는 물론 TLR, TNFR1, BCR, TCR, 
IL-1R의 신호들이 모두 TAK1을 통해 전달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연구 결과가 
TAK1의 활성화는 결국 JNK와 NF-κB로 이어져 염증반응을 일으키고 암세포의 생존
신호로 작용하기도 한다(Roh 등, 2014). 이에 기초하여 최근에는 TAK1 억제제를 이
용한 관절염 치료제, 항염제, 항암제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Teramachi 
등, 2021; Damhofer 등, 2024). 현재까지 알려진 TAK1 억제제로는 
5(Z)-7-oxozeaenol과 MG25(Tan 등, 2017), Takinib (Totzke 등, 2017) 등이 개발
되어 있고 이들의 유도체들도 TAK1 inhibitor로 개발되고 있다. 이 억제제들의 개발
은 곧 바로 약품개발로 이어져 류마티스 관절염치료제, 광범위 항염제, myeloma 치
료제 등으로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즉, 이러한 시도는 TAK1의 제어가 TNF-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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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을 억제하고, 암의 분열과 생존을 막으며, 염증과 관련된 여러 신호경로를 차단하
는데 효과적일 것이라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착안하여 식물유래 물질들이 갖는 항염, 항암 활성이 TAK1과 관
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Min 등(2013)은 천연물질인 NDGA가 세포내 TAK1을 
줄인다는 사실을 밝힌바 있다. 이 후 여러 식물 추출물을 이용하여 이와 유사한 물질
들이 다른 식물들에 존재하는지 꾸준히 연구해온 결과, 많은 식물 추출물이 TAK1의 
양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조사된 총 25가지 식물, 해조류 추출물 중 
NDGA와 같거나 더 강한 TAK1 감소효과를 보인 식물은 5가지 였으며, 이보다는 좀 
약하지만 확실한 효과를 보인 것이 4가지, 약하지만 분명한 감소효과를 보인 것이 4
가지로 도합 50%가 넘는 총 13가지의 추출물에서 TAK1 감소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런 효과는 TAK1에서 그 아래로 이어지는 NF-κB나 JNK의 활성화를 억제할 가능성
을 보여주는 것이다. 각 식물추출물이 갖는 독특한 독성 등으로 인해 충분한 농도를 
처리하지 못한 경우도 많고 추출과정에서의 불활성화 등을 감안하면 상당수의 식물에 
함유된 공통적인 활성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효과가 식물들이 보여주는 일반적인 건
강증진 효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번호 
Plant Species Name (Korean 

common name)

*
TAK1 reducing 

activity

Used Concentration of 
EtOH Ext. (μg/ml)

Reference

1
Artemisia princeps 

Pampanini (쑥)
+ NA

권윤영, 안희운, 
이명신 (2014)

2
Plantago asiatica Linnaeus 

(질경이)
- NA

권윤영, 안희운, 
이명신 (2014)

3
Crepidiastrum sonichifolia 

(Bunge) Pak & Kawano 
(고들빼기)

+ NA
권윤영, 안희운, 
이명신 (2014)

4
Dendranthema zawadskii var. 

latilobum (Maximowicz) 
Kitagawa (구절초)

++ NA
권윤영, 안희운, 
이명신 (2014)

5 Salix chaenomeloides (왕버들) +++ NA
윤경노, 양현정 

(2016)

6 Salix gracilistyla (갯버들) +++ NA
윤경노, 양현정 

(2016)

7 Youngia japonica (뽀리뱅이) - NA
윤경노, 양현정 

(2016)
8 Atractylodes ovata (삽주) - NA 윤경노, 양현정 

Table 1. The downregulating effects of various plant extracts on TAK1 protein 
levels in cultured RAW264.7 cells. The ethanol extracts of each plant were treated 
at sub-lethal concentrations for 10 hours.
[*: If the effect is at the same level as or stronger than NDGA (+++), if the effect 
is slightly weaker but still significant (++), if the effect is very weak but a 
reduction is observed (+), and if there is no effect at a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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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암은 현대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으로 한국에서는 암에 의한 사망자 비율이 지난 
수 십 년간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고령화,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더욱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지표누리 e-나라지표 홈페이지). 이런 상황은 지난 50년 이상 
전 세계적으로 암의 치료와 연구에 엄청난 투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다. 
여러 가지 치료법 개발과 관리의 성공적인 사례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겐 아직도 
요원한 얘기로 들린다. 우선 암사망자의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 고령화와 잘 못

(2016)

9 Rumex acetosa (수영) ++ NA
윤경노, 양현정 

(2016)

10 Rosa multiflora (찔레) + NA
윤경노, 양현정 

(2016)

11
Dryopteris crassirhizoma 

Nakai (관중)
- 22.4

 이주영, 박지영, 
우지현(2017)

12 Aralia cordata Thunb.(독활) +++ 46.8
 이주영, 박지영, 

우지현(2017)

13
Lindera obtusiloba Blume 

(생강나무)
++ 23.4

 이주영, 박지영, 
우지현(2017)

14
Pimpinella brachycarpa 

(Kom.) Nakai (참나물)
- 23.4

 이주영, 박지영, 
우지현(2017)

15
Weigela florida (Bunge.) 

A,DC, (붉은병꽃나무)
- 93.7

 이주영, 박지영, 
우지현(2017)

16
Suaeda japonica Malkino 

(칠면초)
+ 31.3

황석민, 이조은 
(2018)

17
Carpinus turczaninowii 

Hance (소시나무)
- 7.8

황석민, 이조은 
(2018)

18
Calystegia soldanella (L) 

Roem. & Schultb. (겟메꽃)
- 15.6

황석민, 이조은 
(2018)

19
Elaeagnus umbellata Thunb. 

보리수 나무
- 19.5

황석민, 이조은 
(2018)

20 Mentha piperascens (박하) +++ NA
황석민, 이조은 

(2018)

21 Metaplexis japonica (박주가리) - NA
황석민, 이조은 

(2018)

22
Aconitum jaluense Kom 

(투구꽃)
- NA

황석민, 이조은 
(2018)

23
Carpomitra costata 

(Stackhouse) Batters 1902 
(줄의 관말)

+++ 15.6 김나영 (2019)

24
Sporochnus radiciformis (R. 
Brown ex Tuner) C. Agardh 

(참털비말)
++ 31.3 김나영 (2019)

25

Pachymenipsis elliptica 
(Holmes) YAMADA, 

Grateloupia elliptica Holmes 
(도박) 

+ 62.5 김나영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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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식습관이라고 여겨진다. 고령화는 현대사회가 피해갈 수 없는 사회현상이지만 식
습관의 개선은 뚜렷한 과학적 근거만 있다면 가능할 수 있다. 예컨대 식물을 기본으
로한 식단이 우리 건강에 좋다는 것은 알지만 유효성분이 무엇인지 무엇을 어떻게 먹
어야 하는지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없다. 의사, 약사는 물론 요리 전문가, 한의사, 건
강 전문가들이 검증되지 않은 의견들을 매일 쏟아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다 
보니 과학적인 검증보다는 이런저런 음식이 어느 병에 좋더라는 유명인의 막연한 의
견이 사람들에게는 더 설득력을 갖는게 현실이다. 본 연구를 통해 식물에 존재하는 
항염, 항암물질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식물성 식약품의 올바
른 사용범위와 방법을 정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항암제들의 심각한 부작용은 환자로 하여금 치료를 기
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항암제 치료는 암세포들이 내성을 유
발하여 더 이상 사용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이를 피하기 위해 투여량을 최대한
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한편 면역치료와 같은 고가의 새로운 치료법
들은 아직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전혀 다른 기전으로 암세포의 발생과 생존을 막는 물질이 필요하며 식물에서 
유래된 건강증진 물질들이 후보 물질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앞에 소
개한 식물성 항암, 항염 물질들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기에 실질적인 치료에 
활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도리어 치료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사용을 금하고 있다. 따라서 그 동안 많은 연구를 통해 항염, 항암 효과
가 입증된 FL이나 CHL 유도물질들의 작용기전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실
정이다. 이 논문의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마지막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식물
성 건강증진 물질들의 작용 기전에 대한 가설을 제시하였다. 

(1) 일반적으로 식물체에 존재하는 FL은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런 효과
는 만성염증을 막아 이로 인한 노화, 암발생, 당뇨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예상된
다. 특히 식물성 식약품에는 다양한 성분의 FL이 있어서 단일 성분으로 만들어진 
항염제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장기간 복용에도 내성이 생길 확률이 적다. 따라서 
FL의 양을 규격화의 기준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CHL의 경우 다양한 조리법 또는 제조법을 통해 분해 유도체를 만들 수 있고, 그 
결과 흡수와 작용에서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준다. 이렇게 얻어진 CHL 유도
체들은 항염과 항암 효과가 있으며 이들의 효과는 FL의 작용 기전과는 다른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CHL의 작용 기전을 밝히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후 
FL과의 복합작용이 어떤 효과를 갖는지 확인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현재까지 시험된 식물추출물 중 약 50%가 염증반응과 암세포의 생존에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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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는 TAK1의 감소를 유발했다. 이는 염증과 암의 생존에 중요한 특정 신
호가 억제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식물체에 존재하는 TAK1 감소 활성이 어
느 물질에 의해 유발되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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